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걷 고  싶 은  길

전남 광양 백운산 ‘천년의 숲길’은 광양시가 개발 중인 백운산 둘레길의 1코스다. 

산속 마을인 옥룡면 답곡리 논실마을부터 백운학생수련장, 금목재, 백운산자연휴양림을 거쳐 

옥룡사지까지 잇는 9.5㎞의 산길이다. 논실마을~백운학생야영장 구간을 제외하면 

초록빛 싱그러운 숲길이 길게 이어져 특히 여름에 걷기 좋다. 

길 주변에는 형형색색 야생화와 특이한 식물이 많아 눈을 즐겁게 한다. 

글 임동근 · 사진 전수영 기자

Korean Trail 59th Story

광양 백운산 ‘천년의 숲길’
    자연과 교감하는 싱그러운 생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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同名異山 '백운산' 전국에 31곳

'백운산'이란 이름을 가진 산은 전국 31곳에 널려 있다. 한자도 모

두 흰 백(白)에 구름 운(雲)을 쓴다. 이 중 광양 백운산(1,222m)은 

강원도 정선 백운산(1,426m), 경남 함양 백운산(1,278m)에 이어 

세 번째로 높다. 전남에 있는 봉우리 중에서는 섬진강을 사이에 두

고 마주한 지리산 노고단(1,507m) 다음으로 높다.

광양 백운산은 풍수로 유명한 통일신라 때 승려인 도선국사(827∼

898)가 머물다가 입적한 곳으로 유명하다. 도선국사는 왕건의 출

생과 고려 건국을 예언한 인물이다. 도선국사가 창건해 35년간 살

았던 옥룡사의 터와 집집마다 참배나무를 심어주었다는 도선국사

마을이 백운산 남쪽 자락에 있다. 백운산 둘레길 1코스 '천년의 숲

길'은 바로 도선국사의 발자취를 찾아가는 길이라는 뜻에서 붙은 

이름이다.

1코스 시작점은 산속 깊숙이 자리한 논실마을. 예전 이곳 마을 비

탈에 다랑논이 많아 이런 이름이 붙었다. 논실마을 제1공영주차장

은 한재, 신선대를 거쳐 정상에 이르는 백운산 등산로 1코스가 시

작하는 지점이기도 하다. 논실마을에서 1㎞ 아래에 있는 진틀마

을은 2코스 출발점이다. 이곳 산간 마을들에는 매년 이른 봄 고로

쇠 수액을 마시기 위해 많은 사람이 찾아든다. 고로쇠 간판을 내건 

펜션과 민박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이유다. 

흰 구름 대신 먹장구름을 머리에 잔뜩 이고 있는 날 백운산을 찾았다. 날이 흐리면 녹음은 더 진하게 느껴진다. 논실마을

에서 백운학생수련장까지 약 2.5㎞는 도로를 따라가는 내리막이다. 크게 볼거리는 없지만 산속에 자리한 한적한 마을

과 계곡을 감상하며 걸을 수 있다. 현재 광양시가 산속에 탐방로를 만들고 있어 조만간 도로를 벗어나 숲길을 걸을 수 

있게 된다.

감상하고 맛보고 냄새 맡는 식물 놀이터

본격적인 걷기는 논실마을에서 2.5㎞ 떨어진 백운학생수련장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이정표를 보고 계단을 내려가

면 무성한 원시림 사이로 커다란 바위가 아무렇게나 나뒹구는 듯한 계곡이 모습을 드러낸다. 성불계곡, 어치계곡, 금천계

곡과 함께 백운산 4대 계곡으로 알려진 옥룡계곡이다. 4대 계곡은 모두 길이가 10㎞ 이상에 계곡 폭이 넓고 폭포가 많아 

여름철 휴가객이 많이 찾아드는 곳이다. 낙폭이 큰 곳에서는 새하얀 물줄기가 쏟아지는 광경도 볼 수 있다.

계곡을 건넌 뒤 수련장 경내의 붉은 철쭉꽃잎 떨어진 길을 따라 가파른 비탈을 오른다. 연분홍 섬초롱꽃, 샛노란 금계국

이 방문객을 반긴다. 이내 다시 내리막이 나타나더니 초록빛 나무와 황톳빛 흙길만 있는 숲길이 시작된다. 비가 내린 후

여서인지 부드러운 흙냄새와 싱그러운 풀냄새가 후각을 자극한다. 정다임(52) 광양시 숲해설사는 "백운산

은 온대에서 한대에 이르기까지 식물 980여 종이 분포하는 자연생태계 보존지역"이라며 "숲길에서 만나

는 다양한 식물을 보고 만지고 냄새 맡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길가에는 소금처럼 짠맛이 나는 소금나무, 만지면 누린내를 내뿜는 노루오줌, 비릿한 오이향의 오이풀, 하얀 나비가 내

려앉은 듯 꽃이 핀 어성초, 땅비싸리, 꿀풀, 산딸나무, 노각나무, 나리꽃, 맹감나무, 사람주나무 등 헤아릴 수 없는 다채

로운 나무와 꽃과 풀이 발길을 붙든다. 새빨갛게 익은 산딸기는 시큼한 맛이 일품이다. 길 중간중간에는 순우리말인 '산

돌림'(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한 줄기씩 내리는 소나기), '소소리 바람'(이른 봄에 살 속으로 스며드는 듯한 차고 매서운 

바람), '동살'(새벽에 동이 터서 훤하게 비치는 햇살)을 설명해주는 안내판이 설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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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불고기 명칭' 유래된 금목재

완만한 경사를 한동안 오르내리다 보면 중간 지점인 금목(禁木)재에 닿는다. 이곳은 그 유명한 광양불고기의 유래가 얽힌 곳이다. 조선 

시대 한 선비가 광양으로 유배를 오게 됐는데 이곳 숯가마에서 구워 먹은 고기 맛을 한양으로 간 이후에도 잊을 수 없어 '천하일미 마로

화적'(天下一味 馬老火炙)이라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마로는 광양의 옛 이름이고 화적은 불고기를 뜻한다. '금목'은 백운산 참나

무를 이용해 5~6개 숯가마에서 숯을 구웠는데 불법 반출을 막기 위해 통제소를 설치했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다.

금목재를 넘으면 열대우림의 밀림을 연상시키듯 초록빛이 무성한 내리막 숲길이 이어진다. 싱그러운 풀냄새는 더 진하게 후각을 파고든

다. 석축을 쌓아 만든 작은 규모의 숯가마 터도 숲 안쪽에서 찾아볼 수 있다. 편백나무가 하늘 높이 솟은 숲 지대를 지나 내려가면 백운

산자연휴양림을 지나고, 이내 논밭이 펼쳐진 평온한 시골풍경이 펼쳐진다. 모내기가 끝난 논에는 모가 파랗게 자라고 있다. 이곳 인근이 

바로 도선국사마을이다. 마을에는 도선국사가 심었다는 참배나무 한그루가 고목으로 남아 지금도 꽃을 피우고 있다. 

도선국사가 창건한 옥룡사 터

1코스의 마지막 지점은 옥룡사지. 도선국사가 마을 사람들을 괴롭히던 용 9마리를 쫓아낸 후 연못을 메우고 절을 세웠다는 곳이다. 도

선국사는 이곳에서 35년간 머무르면서 제자 수백 명을 가르치다가 입적했다. 옥룡사는 1878년 화재로 폐허가 됐고 일제강점기에 부도

와 비석이 파손됐다. 1997년부터 시작된 발굴조사에서 건물터와 비석 조각을 찾아냈고, 도선국사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골과 관을 발

견했다.

옥룡사지로 가는 오르막길에는 도선국사가 약 1천200년 전 땅의 기운을 보강하기 위해 심었다는 동백나무가 터널을 이루고 있다. 7천

여 그루에 달하는 동백나무는 봄마다 새빨간 꽃망울을 터뜨리며 장관을 연출한다. 동백나무 숲길을 5분 정도 올라 샘을 하나 지나면 

옥룡사지가 펼쳐진다. 풀이 뒤덮은 7천744㎡의 부지가 당시 사찰의 규모를 가늠하게 한다. 한쪽에는 이곳에서 발굴된 기와 파편이 한

가득 쌓여 있다. 옥룡사지 뒤편 언덕을 넘어가면 2002년 복원한 도선국사와 그의 수제자 통진대사의 부도가 자리하고 있다.

백운산의 마을과 마을, 옛길, 숲길, 강변길을 연결하는 백운산 둘레길은 9개 코스, 총 길이 118.3㎞로 설계돼 있다. 지난해까지 1ㆍ3ㆍ

7코스가 완성됐고, 올해 4ㆍ5코스가 개통한다. 나머지는 순차적으로 2021년까지 제 모습을 갖추고 탐방객을 맞이할 예정이다. 1코스

는 광양시외버스터미널에서 논실마을이나 심원민박마을까지 21-3번 버스로 이동한 후 걷기를 시작하는 것이 좋다. 옥룡사지에서 출발

하면 오르막이 많아 힘이 많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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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년의 숲길' 시작점. '백운산 둘레길' 

앱을 내려받으면 비콘 안내시스템을 통해 

둘레길 중간중간에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❶

하늘을 향해 곧게 뻗은 편백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다. 길가에는 편안하게 누워 숲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설이 마련돼 있다.

❺

노각나무 꽃이 떨어져 산길을 수놓고 있다. ❻

백운산자연휴양림 출입구. 

이곳을 지나면 논밭으로 둘러싸인 

평온한 시골풍경이 펼쳐진다.

❽

1코스의 마지막 지점인 옥룡사지. 절터 한쪽에 기와 파편이 

많이 쌓여 있다.
❾

광양불고기 명칭이 유래된 

금목재. '천년의 숲길' 중간 지점으로 

싱그러운 숲길이 이어진다.

❸

백운학생수련장 

이정표를 따라 계단을 

내려가면 나타나는 

옥룡계곡. 이곳을 지나면 

가파른 오르막 비탈길이 

이어진다.

❷

백운산자연휴양림 

경내에서는 고로쇠군락과 

광양목재문화체험장 

옆길을 지난다. 

❼

백운산 둘레길을 걷다 

보면 옛 선조들이 백운산 

참나무로 숯을 구웠다는 

숯가마터를 발견할 수 있다.

❹

백운산 
자연휴양림

백운학생수련장

운암사

옥룡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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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 이  부 른 다

Tip 

이 휴양림의 첫인상은 청정함과 싱그러움이다. 시리도록 맑은 공기가 폐

부를 정화하고 하늘을 향해 쭉쭉 뻗은 나무가 가득한 초록빛 숲은 눈을 

시원하게 해준다. 새가 만드는 천연 음악은 삶의 번뇌를 잊게 할 정도로 

평화롭다.

휴양림 숙소는 침대가 있는 숲속의집, 캐빈하우스, 종합숙박동과 산림문

화휴양관으로 나뉜다. 특히 원룸형인 숲속의집과 복층 구조의 캐빈하우

스는 아름드리 소나무 사이에 들어서 있어 깊은 산 속에 들어와 있는 느

낌을 준다. 총 74면의 야영 데크도 숲 속에 자리해 청정 자연 속에서 하

룻밤을 보내기에 좋다. 데크는 3x3m 크기로, 주변에 벤치와 탁자가 배

치돼 편의성이 높다. 오토캠핑장은 총 27면 가운데 3면에 대여용 카라반

이 설치돼 있다.

소나무 숲 속을 천천히 걸으며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황톳길이 오

토캠핑장 남쪽과 온실 부근에 하나씩 조성돼 있다. 오토캠핑장 남쪽 황

톳길은 길이 1㎞로 걸어서 20~30분, 온실 부근은 길이 330m로 10분 

정도가 걸린다. 두 곳 모두 붉은 황토를 맨발로 걸으며 자연과 교감할 수 

있다. 온실 부근 황톳길 입구에는 발 지압로가 설치돼 있다. 

면적이 63만㎡에 달하는 식물생태숲은 광양 백운산자연휴양림의 매력을 

높인다. 백운산을 영상으로 만나는 영상체험관, 백운산 자생식물을 전시

한 생태체험관, 소나무 군락지, 생태연못을 갖추고 있다.

엉겅퀴, 히어리, 일월비비추, 데이지 등이 꽃을 피우는 야생화단지, 다양

한 꽃을 볼 수 있는 온실, 레크리에이션 공간인 잔디광장도 조성돼 있다. 

최근엔 목재문화체험관이 문을 열었다. 체험관에서는 톱질, 대패질, 망치

질을 직접 해볼 수 있다. 목재로 다양한 물건을 만드는 연령별 프로그램

이 운영된다. 만 5~6세 어린이를 위한 매화공방에서 동물자동차, 로봇, 

비행기, 시계 등을 만들고, 초등학생 이상을 위한 동백공방과 백운공방

에서는 책꽂이, 테이블, 수납함 등을 제작한다. 

광양 백운산자연휴양림

첫인상 ‘청정함 & 싱그러움’
전남 광양 백운산 자락에 있는 백운산자연휴양림은 아름드리 천연림과 인공림이 조화를 이룬 공간에 황톳길, 

숲속쉼터, 숙박시설, 야영장, 오토캠핑장, 온실 등이 들어서 있다. 최근 목재문화체험관이 문을 열어 즐길 

거리가 늘었다.

글 임동근 · 사진 전수영 기자

광양IC

백운산자연휴양림

동곡

진주

순천

순천, 광주

옥룡면사무소

남해고속도로

[  이용 방법 & 요금  ]

인터넷(bwmt.gwangyang.go.kr)으로 예약을 받는다. 여름 성수기에는 

추첨제 예약만 할 수 있다. 올해 성수기는 7월 13일부터 9월 2일까지. 

입실은 오후 3시부터, 퇴실은 정오. 야영장은 매년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운영한다. 당일 선착순으로 정오부터 24시간 이용할 수 있다.

숙박시설에는 전기밥솥, 가스레인지, 냉장고, TV, 에어컨, 침구류, 

식기류가 투숙 인원에 맞게 구비돼 있다. 비누, 치약, 수건, 행주는 

이용객이 준비해야 한다.

'백운산자연휴양림'은 강원도 원주에도 있으므로, 예약할 때 지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숲속의 집 4인실(6동, 침대) 비수기 4만원 / 성수기 5만원, 5인실(5동) 

5만원 / 6만원, 6인실(4동) 6만원 / 7만원, 11인실(3동) 11만원 / 14만원

▲ 캐빈하우스 5인실(5동) 5만원 / 6만원, 15인실(1동) 15만원 / 18만원

▲ 종합숙박동 5인실(7실) 5만원 / 6만원, 11인실(1실) 11만원 / 14만원

▲ 산림문화휴양관 8인실(11실) 8만원 / 10만원

▲ 카라반(3대) 10만원 / 14만원

▲ 오토캠핑장(27면) 3만원 / 5만원

▲ 야영 데크(74면) 4천원 / 7천원

[  문의  ] 광양시 백운산자연휴양림 

☎ 061-797-2655~6

[  가는 길  ]


